
특화된 얼룩 실들 

2004년은 “미각(美脚)” 진즈가 유행한 영향도 받아, 거칠거나 조잡한 느낌

의 얼룩 실들보다는 볼품이 깨끗한 소재를 찾는 소리가 많아졌다. 각 생산 

공장들도 이 영향을 받아 깨끗한 얼룩 실을 개발하는 경향이 생겼다. 

 ◎ 무카이시마보 - 새로운 슬럽사를 연달아 개발 

형상 변화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무카이시마보는 세 종류의 롱 슬

럽(long slub)을 표현할 수 있는 순면사 “사이클론(Cyclone)”과 이 소재를 더욱 

발전시킨 슬럽 넵사 “플라스마(Plasma)”도 개발하였다. 

“사이클론”은 길이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슬럽을 만들어 패턴화하지 않도

록 고안하고 있다. “플라스마”는 카드 공정에서 넵(nep)을 만들어 슬럽의 길

이에 따라 짧은 “S”와 긴 “L”의 두 종류를 갖추고 있다. “플라스마 S”는 그 

동안 생산하고 있는 순면사 “춘광(春光) 슬럽”이 발전된 것이고, “플라스마 

L”은 “사이클론”이 발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컴퓨터 슬럽기를 11대 갖고 있어 생산하고 있는 슬럽사의 품종

도 많아 고객의 요망에 따라서는 순면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ㆍ면 혼방으로

도 생산할 수 있다. 의류용 슬럽사는 거칠거나 소박한 느낌을 만들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이클론”이나 “플라스마”는 고상한 소재로서 팔 방

침이다. 

 ◎ 다쓰다보 - 인기 있는 “GT- ”Ⅱ 를 발전시켜 

다쓰다보(龍田紡)의 특수 정방기에 의한 차별화사 “GT- ”Ⅱ 보다도 발전된 



소재가 발표되었다. 이제까지는 순면이었는데, 면 35%ㆍ폴리에스터 65% 혼

방사를 새로 개발하여 2005년 춘하절 상품용 소재로 판매된다. 

“GT- ”Ⅱ 는 보통의 링 정방기와는 달리, 실의 둘레에 섬유가 느슨하게 감겨

있는 구조로 벌크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가 “GT- ”Ⅱ 의 독특한 울퉁불퉁한 촉

감을 만든다. 이 실은 니트사로 환산하여 월 60~70곤(梱)이나 생산할 만큼 

호평을 받고 있다. 

폴리에스터 혼방에서도 순면과 같이 “GT- ” Ⅱ 방식으로 하여, 보통의 강연

사와는 다른 시원한 느낌이 있는 촉감을 만든다. 폴리에스터 혼방의 필링성

은, 평조직 원단으로 3급이 되는데, 보통의 평조직 원단의 필링이 1급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항필링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섬유와 섬유 사이에 

틈새가 생겨 흡수ㆍ속건성도 좋다. 레귤러 폴리에스터가 아니라 특수 폴리에

스터 섬유를 사용하면, 기능성이 더 좋은 “GT- ”Ⅱ 도 생산할 수 있다. 스포츠 

어패럴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 야마추보 - “짐바브웨” 원면의 실이 인기 

야마추보는 링 정방기 9대 4,320추 중 8대로 얼룩 실을 생산하고 있다. 판

매하고 있는 얼룩 실은 “선라이즈”와 “선 알파”의 두 품종인데 모두 5~20수

의 굵은 실로서, 생산의 80%가 데님용이다. 

모(母)회사인 야마추멘쿄(山忠綿業)는 세계로부터 온갖 원면을 도입하고 있

어, 야마추보는 원면 확보에 정성을 쏟고 있다. “선 알파”는 짐바브웨

(Zimbabwe) 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짐바브웨 면은 

태반이 유럽에서 소비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원면이다. 그러

한 원면을 1년간 사용량인 약 6천표를 한 번에 구입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으



로 이 원면의 실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짐바브웨 면의 특성은, 색이 희고 광택이 좋으며 윤기가 있고 염색

성이 좋다. 어떤 데님 메이커는 “선 알파”로서만이 마음에 드는 데님 원단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야마추보에서는 온리 원(only one)의 실을 만들기 위하여 양을 쫓지 않는다

는 신념으로 고객에게 안정된 품질의 원사를 공급해 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 나가이” 직포 - 얼룩 실도 선염하고 있어 

오사카에 공장이 있는 나가이(永井) 직포도 얼룩 실 넵사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방적 공장이다. 이 공장의 주력 상품은 순면사 “나가이 얼룩”이다. 이 

실은 얼룩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7번수 실은 데님 용도로 수요가 많으며, 비

축하기 위하여 항상 생산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경(經)에 염색사, 위(緯)에 

세번수의 얼룩 실을 사용하여 짠 샴브레이(chambray) 직물은 고상한 맛이 돋

보이는 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실의 특징은, 19세기의 산업 혁명 당시에 개발된 정방기로 방적한 원사

처럼 보이며, 원면은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가 나빠서 슬럽이 생겼

다는 이미지이다. 다시 말하여 기계적으로나 인공적으로 만든 얼룩이 아니라, 

정말로 얼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이 얼룩 실이 인기를 끄는 비

결이 있다. 

컴퓨터 제어 장치로 만든 얼룩 실의 “CN 나가이 얼룩”, “시그마”나 넵사의 

“얼룩 넵”, “쓰무기”, “미조레” 등도 자연스러운 맛을 풍긴다. 

나가이 직포는 2004년 봄부터 선염사(先染絲)나 카티온(cation)화된 면을 사



용한 실도 상품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

어, 카드 공정을 고속화하여 품질의 안정 및 향상과 생산 효율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마스 - 두 종류의 슬럽사로 상권 넓혀 

팬시 얀(fancy yarn)으로 특화한 소재를 적극 개발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미마스가 판매하고 있는 얼룩사는 형상(形狀)을 크게 변화시킨 “스라

롬”과 이와는 반대로 점잖게 변화시킨 “나스라”의 두 가지 품종이 있다. 2년 

전까지는 화합섬을 중심으로 형상을 변화시킨 실로 특화하고 있었는데, 삼비

(三備) 지구에 판매 지역을 넓히기 위하여 새롭게 순면 얼룩사도 시작하게 

되었다. 

면화에도 정성을 쏟고 있으며, 특히 미마스의 인기 상품이 멕시코 면으로 

뽑은 “타코스”이다. 보통의 “타코스”는 스트레이트(straight)사이지만 얼룩사의 

경우는 “타코스 스라롬” 상표로 상품화하였다. 

멕시코 면의 특징은 마이크로네어 값이 높지만 공동(空洞)이 있어, 부피에 

비해 가벼우며, 보온력이 크고 흡습성이 좋다. 또한 크림프성이나 탄력성도 

있다. 이외에도 짐바브웨 면, 피마(pima) 면 등을 고객은 지정하여 주문할 수

도 있다. 

미마스는 비장의 얼룩 실로서 “이네스”도 주문을 받아 연간 20~30톤을 생

산하고 있다. “이네스”는 “나스라”나 “스라롬”과 같은 유선형(流線型)의 컴퓨

터 슬럽과는 다른 내추럴감이 있는 얼룩 실이다. 

 ◎ 이들 외의 많은 다채로운 얼룩 실들 

이들 외에도 얼룩 실을 생산하는 방적 공장은 많다. 미사와(三澤) 섬유도 



OE 방적사의 얼룩 실인 “후지쓰루(富士鶴)”를 생산하고 있다. 가격은 1곤에 

약 6만 엔으로 보통의 링 정방기에서 생산한 얼룩사보다도 싸다. 컴퓨터 제

어 장치로 원하는 얼룩을 만들 수 있으며, 롱 슬럽(long slub)이 특징이다. 촉

감이 다른 데님지를 만들어 보고 싶을 경우, 이 미사와의 얼룩 실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다쓰다보도 낙면이나 조방 공정이나 방적한 얼룩 실을 “스토미”라고 하고 

컴퓨터 제어의 얼룩 실을 “스토미 CPS”라고 하여 판매하고 있다. 태번수를 

중심으로 월간 70~80 고리 생산한다. 

형상 변화사의 선구자인 도코보도 “모리”라는 얼룩 실을 판매하고 있다. 

구라보는 데님용으로 컴팩트 정방기의 슬럽사를 “클리어 스카이” 상표로 판

매하고 있으며 아사히보도 컴팩트 정방기의 슬럽사를 상품화하였다. 

이 외에도 특화된 얼룩사는 여러 가지 있으나 쉴 새 없이 모두 보다 특화

된 얼룩 실들을 개발하고 있다. ♣ 


